
<2012년 3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이 세상과 영의 세계를 좌우하는 뇌, 곧 마음·정신·생각을 먼저 배우고 

살아라.

2. 뇌는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과 주님께 배워야 된다.

3. 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어 작동하게 하여라.

4.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이 사용하던 대로 뇌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5. 뇌가 인간의 삶으로 습관이 들고 버릇이 들어 기능이 떨어졌다.

6. 뇌는 하나님의 상대체로 창조되었다. 고로 인간이 쓰는 것과는 상상도 

못 하게 엄청난 기능을 한다.

7. 뇌로 세상의 것들만 감지하고 살면 안 된다. 하늘나라까지 감지하고 

살아야 된다.

8. 천국은 육신이 못 가니 뇌에다 천국의 화면을 넣으며 보게 하신다.

9.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의 뇌를 쓰시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들로 다양

하게 쓰신다.

10. 주님께 뇌를 맡겨 놓고 어떻게 쓰이는지 보니, 신령한 신의 단계로 

쓰이고 있었다.

11. 주님께 뇌를 맡기고 쓰는 것을 보니 내가 쓰는 것과 전혀 달랐다.



12. 나의 뇌를 가지고 내가 2시간 동안 쓰면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일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0년 동안 존재할 것에 쓰시고 영원히 쓰는 것

에 쓰셨다. 

13. 밤에는 잠을 자니 사탄이 나의 뇌를 쓸까 봐 주님께 맡겨 버렸다.

14. 잠을 잘 때도 주님께 나의 뇌를 맡기니, 주님은 나의 뇌를 가지고 평

소에 생각도 못 하는 영계에 가지고 가셔서 순간 쓰셨다.

15. 주님께 나의 뇌를 맡긴 후에 생시에 내가 써 보니 자동차 같지 않고 

비행기 같았다.

16. 아무리 자기 뇌를 아끼며 쓰더라도 잘못 쓰니 고물 된다.

17. 자기 뇌를 주님께 아예 맡기기 싫으면, 전세로라도 맡기고 그 일부를 

받아서 쓰는 것이 자기가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

18. 과수원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과수원지기에게 맡기고 그 

일부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

19. 자기 몸도 뇌도 주님께 맡기고, 주인에게서 대가를 받고 사는 것이 

낫다.

20. 주님께 맡기고 사는 자는 구원도 이룰 수 있다.

21. 사명자에게 맡긴 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22. 그 일의 생명의 사명자에게 맡기지 않은 자은 생명이 부도나서 사망

권에서 사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23. 사탄에게 생명을 다시금 사 오려니 사탄이 엄청난 가격을 부른다. 바

로 더 좋은 다른 생명 세 사람을 달라고 한다. 

24. 사탄이 가지고 간 생명인데, 그 누가 값을 주고서 사 가지고 온 자가 

있느냐. 사탄을 이길 자는 시대의 사명자와 주님뿐이다.

25. 부도나서 사탄이 데리고 간 생명을 사러 갔더니 영원히 안 판다고 하

여서 뺏어 왔다. 사탄도 뺏어 갔으니 다시 뺏어 왔다. 그러니 이제는 뺏

기지 말아라.

26. 하나님 앞에 조건을 세우고 사탄을 이긴 자만 사탄을 다스린다.

27. 야비하게 각종 불의한 짓을 행하면서 사는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

니, 그 ‘육신’은 야비한 자들과 같이 행하는 것을 연속해서 하고 있었다. 

자기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 사탄 세

계에서 사망의 선고를 받고 묶여 있었는데 그 무서운 지옥에 갈 것을 생

각하며 공포에 떨고만 있었다. 그 육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니, 주님은 

“그 육신도 그 행위대로 형벌이 예정되어 있다.” 하셨다.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한 잠언 : 하루에 쓴 잠언인데, 하루에 다 전

하려면 분량이 많아서 일주일 동안 나눠서 전한다. 항상 잠언은 그렇게 

전하고 있다. 

잠언도 주님께 다 맡기고 써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네가 토를 많이 붙이면, 현재는 좋은데 후대에 기도하여 풀

려고 하지 않으니 나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하셨다. 



제자들도 선생의 말대로 안 하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되어 선생의 향

기가 안 난다. 이같이 한다고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온다. 


